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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페어에서 만나는 8개의 ‘선물’
아트부산(http://artbusankorea.com/) 2015 6. 5~8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히데아키 카와시마 〈fever〉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40cm 2013_도쿄 토이모코야마갤러리 출품작

‘아트쇼부산’을 새로이 개칭한 ‘아트부산’이 8개의 선물 보따리 
같은 특별전을 선보인다. “동양의 눈을 가지자”라는 소주제를 
내건 〈Asian Eyes On Paper〉전은 한국화 특별전이다. 급격한 
근대화와 함께 물밀듯 쏟아져 들어온 서구 문명의 흐름 속에서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걸어 온 한국화에 주목한다. 이응노, 박서보, 
이우환 등 ‘한국화’라는 주제로 모인 각양각색의 화백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특별전도 있다. 바로 〈백남준 
특별전〉이다. 백남준의 대형 설치작품과 미디어 아카이빙 자료가 
선보인다. 초기 미디어 자료에서는 백남준의 실험 정신을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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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설치작품에서는 그 실험 정신이 구현된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황란의 
개인전도 열린다. 〈Becoming Again〉은 21개의 플렉시글라스 
패널에 수많은 핀과 종이 단추로 매화꽃을 형상화해 새긴 
작품이다. 플렉시글라스는 유리처럼 투명한 합성수지로 비행기 
유리창이나 액세서리에 주로 사용된다. 작가는 이 패널에 동적인 
영상과 음악을 입혀 마치 단추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진희 〈에이프릴〉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에 자수 120×153cm 2014_갤러리구 출품작

한편, 최정화와 하원의 개인전도 열린다. 최정화는 〈연금술〉에서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신비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 보잘것없는 오브제를 
작품으로 탈바꿈하며 ‘일상의 연금술’을 행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개인전 〈옆〉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작업이다. 하원의 〈Wave, Sound, Scape〉는 세로 2m, 가로 
5m 가량 되는 크기의 거대한 설치작품이다. LED와 스테인리스 
등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운드와 함께 파도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관객은 전시장 안을 거닐면서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공감각적 경험을 누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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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스톤 〈The Vitality Of Bodies〉 리넨에 디지털 프린트, 아크릴릭 

102×71cm 2015_쾰른 초이앤라거갤러리 출품작

아트부산은 미술품을 거래하는 마켓임에 틀림없지만, 특별전 
형식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트페어의 새로운 가능성 
또한 모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 매년 개최하는 
〈아트 악센트〉전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조명한다. 올해는 특정 화랑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 또는 부산의 레지던시를 통해 활동하는 타 
지역 작가들을 발굴, 소개한다. 변대용, 노동식 등 다수의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미술 전시의 역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자료 전문 박물관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이다. 근대시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구체적인 근현대미술 전시 자료를 
선보인다. 다양하고 독특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 전시의 
변화와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트북 라운지〉는 
현대미술 100년의 역사 중 특히 중요한 미술 사조를 아트북과 
전시 카탈로그 등으로 소개하는 전시다. 풍부한 미술 지식을 
기반으로 현대미술을 컬렉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됐다. 
추상표현주의나 개념미술, 단색화, yBa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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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냐 퓨 〈See you in the dark〉 디지털 프린트, 디아섹 액자 200×200cm 2015_홍콩 

에이피컨템포러리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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